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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language contacts among countries, loanwords have essentially

influenced the native phonology and lexicon. Until now, the studies on the

loanwords have mainly focused on language theories like Optimality Theory and

Correspondence Theory, and their constraints and phonological rules. There is,

however, a general awareness that loanwords are influenced by some

extraphonological fac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some examples

in detail. First, based on spelling information, the native speaker reads the

source language radio[ ɻeɪdio] for [ɾadio]. Second, despite the fact that in

nonloanword phonology deletion is used as a default repair strategy while

epenthesis is involved in loanword phonology, the loanword output is against

this under auditory information. Third, the importation channel of loanwords,

whether via Japanese or not, can b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ree variation

[l]∼[ll]∼[ɾ]. Finally, it is necessary to mention the media impact on

loan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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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가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그 경계가 좁아짐에 따라 한 언어는 다른 언어와 직

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체계가 다른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동화

된 단어를 차용어(loanword)라 하며, 차용 과정에서 문법 전반에 걸친 언어변화를

겪게 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음운변화이다. 대부분의 차용된 어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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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로 세분화된다.

(1) a. 모국어의 음운형태를 따르는 경우

soup [su.phɨ] strike [sɨ.thɨ.ɾa.i.khɨ] cheese [chi.cɨ]

b. 근원어의 음운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key [khi] pie [phai] bag [pæk]

c. 모국어의 음운형태도 근원어의 음운형태도 따르지 않는 경우

twin [thɨwɪn] swan [sɨwan]

기존의 차용어 연구가 근원어인 영어를 차용하는 한국어의 음소 목록과 대비 동

일한 요소는 대응시키며, 음소 목록에 없는 것은 비슷한 요소와 대응시킨다는 단순

한 논리에서 최근에는 차용어의 출력형태와 차용언어의 출력형태간의 차이점을 음

운현상 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Paris Baguette란 빵집 이름은 차용어 연구에 음운외적인 현상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함을 보여준다.

(2) 불어 한국어

Paris Baguette [paʁi bagɛtə] [phaɾi pagɛt'ɨ] - [p'aɾi pagɛt'ɨ]

Iverson(2005)에 따르면 Paris가 [phaɾi] 혹은 [p'aɾi]로 발음되는 것은 이 단어가 영

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어에 차용되었다는 사실과 어말 폐쇄음 [t]뒤의 [ɨ] 삽입

은 차용어의 전형적인 수정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폐쇄음 [p]는 불어에서 파

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h] 혹은 [p']로 발음되는 현상은 많은 외국어 중에서

가장 한국어에 영향을 미치는 영어의 지식이 간섭을 일으켰다. 즉 Paris Baguette

는 불어에서 영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어에 차용된 직접차용의 예임에도 불구

하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언어인 영어의 기식음화 현상이 간섭을 일으

켰으며, 직접차용과 음성차용인 경우에 선호하는 탈락의 수정전략이 아닌 삽입의

수정전략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영어 차용어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음운이론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정서법, 차용어의 경로, 외래어 표기법과 미디어 영향 등의 음운외적

인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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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기존의 차용어에 관한 연구1)들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음운이론의 발달에 따른 차용어의 분석 방법이다(김태미, 2002; Kenstowicz,

2003). 둘째, 여전히 논쟁이 치열한 차용어의 입력과 인지에 관한 문제로, 차용어

과정에서 모국어 화자는 근원어를 음소로 인식하는지 혹은 음성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른 음운적 접근법(LaCharité & Paradis, 2005)과 음성적 접근법(Oh Mira, 2005;

Peperkamp & Dupoux, 2003; Vendelin & Peperkamp, 2004)으로 양분된다. 셋째,

어말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어의 음소 배열론에 따른 수정 전략으로 흔히 나

타나는 모음 [ʉ, ɪ, ɨ] 삽입현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방법의 시도이다(김태미, 2002).

넷째, 차용어 음운론의 도입문제이다(Lee Juhee, 2003; Silverman, 1992; Yip, 1993).

즉 근원어인 영어가 차용 언어인 한국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과

연 모국어 음운론과는 별개의 차용어 음운론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별개의 영어 차용어 음운론을 인정한다면 영어 외의 많은 언어의 차용어를 연구할

때마다 별개의 차용어 음운론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 차용어 연구는 단순한 청각적인 입력자료 만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며, 차용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음운외적인 현

상을 중심으로 한 차용어 연구에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cut, type, net등은 모음

삽입의 유․무에 따라 용인된 발음이 두 가지로 그 의미 또한 달라진다. 이를 크게

음운현상과 음운외적인 현상으로 구분 설명할 수 있다. 즉 음운 현상으로 설명하

려는 구본석(1998)은 제약의 재 등급화로 곽성수(2001)는 NoCoda 제약으로 설명,

학자마다 다른 제약과 제약의 등급을 이용하므로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k hət/ → [khəthɨ] ‘커트’ vs /khət/ → [khət] ‘컷’

a. Max-IO >> CodaCon >> *InterVocalic VI >>

Ident-IO(asp) >> Dep-IO

b. Max-IO >> Dep-IO >> CodaCon >>

1) Kenstowicz(2003)에 따르면 차용어 연구에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차용어를 음운규칙과 제약으로 설명하는 방법 둘째, 근원어(donor language)가

차용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소 최근에 논의가 되

고 있는 요소로 이러한 수정과정(modification)이 범 언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를 성인의

보편문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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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ocalic VI>> Ident-IO(asp) (구본석 1998)

(4) /khət/ → [khəthɨ] ‘커트’ vs /khət/ → [khət] ‘컷’

a. NoComp, Sp >> CodaCon >> Max-IO >>

Ident-IO >> Son >> NoCoda >> Dep-IO

b. NoComp, Sp >> CodaCon >> Max-IO >>

Ident-IO >> Son >> Dep-IO (곽성수 2001)

구본석(1998)은 동일한 입력형태가 출력형태에서 달라지는 현상을 제약동일등급

(constraint tie)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즉 [cutɨ]로 모음이 삽입되는 경우는 Dep-IO

에 위배되지만, [cut]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CodaCon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두 제

약을 동일등급제약으로 분류하여, 재 등급화시킨다. 즉 CodaCon이 상위제약인 경

우와 Dep-IO이 상위제약인 경우 각각 커트와 컷으로 발음된다. 또한 곽성수(2001)

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NoCoda제약을 도입한다. 음절말에 어떤 자음

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NoCoda제약이 설정되면 ‘커트’로 발음되고 그렇지 않으면

‘컷’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를 음운외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즉 중간언어

(interlanguage) 환경에서는 [cut]의 발음을 선호하는 반면에, 차용어의 환경에서는

[cutɨ]로 발음을 한다. 또한 컷은 영화촬영에서 감독이 사용하는 표현인 반면에, 커

트는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화용적인 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næpkhin]과 [næpɨkhin], [hip]과 [hipɨ]의 두 가지 용인된

발음은 모음의 유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지만, 어떠한 의미차이도 발생시키지 않

는다. 이 현상 또한 최적성 이론에서 유시현(2001)은 *CODA 제약으로 설명하여

앞에서 언급한 cut과 비슷한 현상이지만 다시 별개의 제약과 제약의 등급을 도입한

다. 그러나 이를 음운외적인 현상인 차용어 화자의 연령대로 설명할 수 있다. 최

근 연령대가 젊을수록 모음의 삽입 경향이 줄어든다. 이를 반영하듯 영어지식이

많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즉각적인 영어의 차용으로 최근 경제, 컴퓨터와 통신 관련

의 신조어들은 대부분이 모음 삽입이 일어나지 않는다(internet, dot, laptop, inkjet,

stock, epson). 그 외에도 안상철 & 최인철(2006)은 이를 차용어의 도입경로로 설

명한다. 즉 일본어를 통해 간접차용된 영어는 무조건 모음을 삽입하는 경우를 흔

히 볼 수 있으며 이때 모음이 삽입되지 않는 발음과 같이 경쟁적으로 쓰이게 되어

다른 의미를 지니므로 이는 사회언어학적 요소의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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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운외적인 현상

영어 차용어는 변화한다. 1900년대의 차용어는 대체로 영어 - 일어 - 한국어의

간접차용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차용어 보다 발음이 근원어에 가깝다는 사실과

1900년대와 2000년대의 차용어가 다른 이유를 외래어 표기법과 차용어의 경로, 시

기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히 음운현상과 음운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5) 영어 한국어(1937년) 한국어(2002년)

glass 구라스(동아일보1796) 글라스

copy 곺피 카피

coffee 고히(중앙일보1711) 커피

irony 아이로니(동4004,중1762) 아이러니

knock 낰(놐크) 노크

mosaic 모사잌(크)(동4224) 모자이크

network 네트웤 네트워크

necktie 넼타이 넥타이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과 외래어 표기용례집(2002)에서 비교해 본 것처럼 시대

가 변함에 따라서 발음의 형태도 변화했다. 우선 곺피, 낰, 네트웤, 넼타이 등이 카

피, 노크, 네트워크와 넥타이로 변한 현상은 외래어 표기법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다.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3항에 따르면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쓸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ㅍ, ㅋ과 같은 받침에 수정이 가해진다.

또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소개된 신조어들은 그 귀화의 정도에 있어 아직 모

국어에 동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영어의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려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세대 간의 발음의 격차를 드러내게 되는

데, 젊은 세대들은 영어 차용어를 원래의 목표언어인 영어 발음에 가깝게 발음을 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차용언어 화자가 차용어의 청각적인 입력

이 전제된다.

다음에서 차용어의 음운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3.1 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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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법이 차용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주

어진 철자 정보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철자대로 발음을 하거나, 묵음(silent

phone)일 때도 발음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Oh Mira, 2005;

Peperkamp & Dupoux, 2003; Iverson, 2005; Smith, 2006; Vendelin & Peperkamp,

2005).

(6) a. boer [bur] [boɛr]

(Peperkamp & Dupoux 2003)

b. coffee [khɔfi] [khophi] [khəphi]

copy [khapi] [khophi] [khapi]

lobby [labi] [ɾobi] (*[ɾabi])

radio [ɻeɪdio] [ɾadio] (*[ɾɛɪdio])

swordfish [sɔɻdfɪʃ] [sɨwədɨphiʃwi] (*[sədɨphiʃwi])

(Iverson 2005)

c. cul-de-sac [kytsak] [kʌldəsæk]

(Vendelin & Peperkmap 2005)

정서법과 관련해서 (6a)의 아프리칸스어(Afrikaans)에서의 불어 차용어 boer는 원

래 근원어의 발음이 [bur]이지만 정서법의 영향으로 [boɛr]로 발음될 수 있다.

Iverson(2005) 또한 정서법이 영어 차용어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다. 차용어 lobby[labi]와 radio[ɻeidio]가 음성적으로 유사한 *[ɾabi]나 *[ɾɛɪidio]가

아니라 [ɾobi]나 [ɾadio]로 발음되는 것은 표기법의 영향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또

한 (6b)의 swordfish에서처럼 [w]는 묵음임에도 불구하고 철자에 영향을 받아서 발

음을 하게된다. 이외에도 Vendelin & Peperkamp(2005)에 의하면 읽기차용

(reading adaptation)이 차용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마치 차용어를 차용언어처

럼 발음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정서법의 영향을 차지한다. (6c)에서 불어

cul-de-sac의 근원어의 발음은 [kytsak]이지만 영어에 차용되면서 정서법의 영향으

로 [kʌldəsæk]으로 발음되었다.

Peperkamp & Dupoux(2003)에 의하면 차용어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는

정서법과 역 차용 (older loan)2)이다. 또한 문자차용이거나, 차용어화자가 근원어의

2) 차용언어 화자는 기존의 차용어 의미와 차별하여 쓰려고 할 경우에 두 번 차용하게 되는

경우를 역 차용이라 한다. 일본어에서 영어 차용어인 strike는 [sɯtoraiki]와 [sɯtoraikɯ]

로 구별되는데 전자와 달리 후자는 야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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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를 아는 경우에 정서법은 차용어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서법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자. Oh Mira(2005)는 차용어에서 음

소 /l/이 모음 사이에서 [ll] 혹은 [ɾ]로 발음이 가능한 경우에 철자 정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글(Google)에서 조사했다. 철자가 <l>인 경우에는 [ll]

로 발음할 확률이 [ɾ]로 발음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지만, 철자가 <ll>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가 [ll]로 발음한다는 사실을 볼 때, 철자 정보가 영어 [l]의 가능한

발음 [ll]과 [ɾ]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melon은 [meɾon]∼

[mellon]으로 발음이 가능하지만 (Carnegie) Mellon은 *[meɾon]이 아닌 [mellon]으

로만 발음되는 사실은 철자 <ll>의 정보로 인한 것이다.

차용어는 모국어 문법과 음소목록제약 자체에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모국

어 문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용어 보편적인 규칙(예를 들어 삽입의 수정전략)

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 Smith(2006)는 차용어 연구가 근원어(source language)에서

차용어(borrowing language)인 Ls -to -Lb가 아니라 가정된 차용언어 언어표시에

서 차용어로의 pLs - to - Lb 연구여야 한다. 가정된 차용언어 언어표시

pLs(posited Ls representation)는 모국어 화자의 음운체계의 일부분으로 차용언어

형태에 관한 차용어 화자가 가지는 모든 정보의 보고로 기능한다. 또한 pLs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지각적인 정보, 철자정보, 근원어의 문법지식, 그리고 기

타 여러 가지 사실이 있다.

(7) 가정된 차용 언어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소

- 지각적인 정보

- 철자정보 → 가정된 차용언어 언어표시

- 근원어의 문법지식

....3)

또한 이러한 pLs의 설정은 지각적인 정보, 철자정보, 근원어의 문법지식등과 같이

차용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관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예를 들어 Smith(2006)에서 일본어 화자는 음성차용일 경우에 청각적으로 두

드러지지 않은 자음의 경우에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차용어 화자에게 이용할 수 있

는 철자정보는 자음군, 비 축약모음 (non-reduced forms of vowel)과 말음등에 관

3) Smith(2006)에 의하면 pL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기타요소에는 화자의 입술모양과

턱의 높이와 같은 시각적 자료와 이중언어 화자의 유창성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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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성차용일 경우와 문자차용일 경우의 차용어 형태가

[pok.ke]와 [po.ket.to]로 달라진다.

3.2 도입 경로

영어 차용어 음운변화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차용어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

느냐 하는 시기와 경로의 파악이다. 차용어를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는

Peperkamp(2005)에 의한 통합차용(integrated loanwords)과 온라인 차용(on-line

adaptations)이다. 통합차용이란 차용 언어의 어휘목록에 있는 단어로 대부분의 연

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차용어를 사용하는 단일 언어 화자는 근원어를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으므로 그 기저형태가 표면형태와 다르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온라인 차용은 즉각적인(here and now) 차용이다. 이외에도 차용어

는 도입경로에 따라 직접차용과 간접차용으로 도입방법에 따라 음성차용과 문자차

용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의 대부분의 영어 차용어는 일본을 경유한 간접차용과

문자차용인 반면에 현재는 직접차용과 음성차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

자의 경우 일본의 음절배열 특히 모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영어의 일본식 발음이 우리말에 그대로 들어온 것들로 약간의 발음변화

가 일어난 예들이다

(8) concrete 콘쿠리토 공굴, 공구리

collar 가라 가라

slippers 스리빠 쓰레빠

dozen 다수 타스, 다스

double 다부루 따불

robot 로보트 로보트

inflation 인푸레이숀 인푸레

television 텔레비전 텔레비

sentimental 센치멘타루 센치

(김봉모 1998)

이런 일본식 영어발음이 현재에도 남아있는 경우는 외래어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

본원칙 제5항에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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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차용어 분석에서 도입경로와 관련해 언급해야 할 중요한 현상은 하나의 근

원어에 두 가지 적형 형태의 발음이 가능한 경우를 자유변이(free variation)이다.

이는 특히 유음이 [l]∼[ll]∼[ɾ]에서 많이 발생한다. 한국에서 유음 [l]과 [ɾ]은 음절

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음가가 정해진다. 대체적으로 어두에서는 [r], 어말에서는

[l]이지만 어중에서는 [ll]겹자음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9) tulip [tyu.ɾip] [tyul.lip]

melon [me.ɾon] [mel.lon]

glamour [kɨ.ɾæ.mə] [kɨl.læ.mə]

kilo [khi.ɾo] [khil.lo]

jelly [ce.ɾi] [cel.li]

‘melon' ONSET *ɾ]µ *µ[l Ident(lateral) *Gem

me.ron *!

☞mel.lon *

me.lon *!

mel.on *!

mer.ron *!

‘melon’ ONSET *ɾ]µ *µ[l *Gem Ident(lateral)

☞me.ron *

mel.lon *!

me.lon *!

mel.on *!

mer.ron *!

(Lee 2003)4)

이를 Lee(2003)는 Ident(lateral)과 *Gem제약으로 설명한다. 즉 melon이 [mellon]으

4) *ɾ]µ: 모라의 위치에서 ɾ는 올수 없다.

*µ[l: 모라의 위치가 아닌 곳에 l은 올수 없다.

*Gem: 겹자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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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음되는 경우는 Ident(lateral)이 *Gem보다 상위제약인 반면에 [me.ɾon]으로 발

음될 때에는 *Gem이 Ident(lateral)보다 상위제약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음운외적인

현상 즉 차용경로로 설명한 경우도 있다. 즉 [tyu.ɾip], [me.ɾon], [kɨ.ɾæ.mə],

[khi.ɾo], [ce.ɾi]등의 [ɾ] 발음을 일본을 경유한 간접차용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

이다(안상철, 2006).

Heo & Lee(2005)가 제시하는 더 많은 예를 살펴보자.

(10) 영어 일어 한국어

salad [sa.ɾa.da] [sa.ɾa.da] - [s'ɛl.lə.dʉ]

flash [ɸu.ɾa.ʃu] [hu.ɾa.ʃi] - [phʉl.lɛ.ʃi]

plus [p'u.ɾa.s'u] [p'ʉ.ɾa.s'ʉ] - [phʉl.lə.s'ʉ]

balance [ba.ɾan.s'u] [pa.ɾan.s'ʉ] - [pɛl.lən.s'ʉ]

glass [gu.ɾa.s'u][kʉ.ɾa.s'ʉ] - [kʉl.lɛ.s'ʉ]

vanilla [ba.ni.ɾa] [pa.ni.ɾa] - [pa.nil.la]

(10)에서 영어는 한국어 화자에게 두 가지 발음의 형태가 가능한데 이는 간접차용

의 영향을 받은 일어와, 영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Heo & Lee(2005)에 따르

면 salad는 [sa.ɾa.da] 혹은 [s'ɛl.lə.dʉ]로 발음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코

*[s'ɛ.ɾə.dʉ] 혹은 *[sal.la.da]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를 이들 단어가 일본을 통해서

차용한 발음이기 때문이며, 그 이유로 한국어에는 영어의 [æ]발음과 유사한 [ɛ]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음에 가까운 [sa.ɾa.da]로 발음한다. 초기 차용어의 경우

모음이 근원어인 영어보다는 일본어의 모음에 보다 충실했다.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에도 이러한 자유변이(free variation) 현상이 있

다.

(11) 탈락/삽입의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 차용어

a. 탈락/삽입에 따른 어두 자음군 단순화

[_ɾi.sɯ.ɾiN] <glycerine [gɯ.ɾi.se.ɾiN]

[_wai.ʃa.thɯ] <white shirt [ho.wai.to]

b. 어말 자음군 탈락

[dʒi.ɾɯ.ba_] <jitterbug [dʒit.ta:.bag.gɯ]

[pok.ke_] <pocket [po.ket.to]

[ɾa.mɯ.ne_] <lemonade [ɾe.mo.n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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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e.tʃi_] <handkerchief [haN.ka.tʃi:.fɯ]

[o:.ɾai_] <all right [o:.ɾɯ.ɾau.ti]

c. 탈락에 의한 어말 자음군 단순화

[ka.ɾaN_] <crank [kɯ.ɾaN.kɯ]

[ne.ba:.ma.iN_] <never mind [ne.ba:.ma.iN.do]

[se.meN_] <cement [se.meN.to]

[bo:.ɾɯ_] <board [bo:.do]/[bo:.ɾɯ.do]

[ɾo:.sɯ_] <roast [ɾo:.sɯ.to]

d. 어말 [ŋ]이 [Ngɯ]이 아닌 [N]가 되는 경우

[pɯ.ɾiN] <pudding [pɯ.diN.gɯ]

[taN] <tongue [o.kɯ.sɯ.taN.gɯ]

[sa:.fiN] <surfing [sa:.fiN.gɯ]

e. 어중음 탈락

[he_.boN] <Hepburn [hep.pɯ.ba:N]

[wai_.ʃa.tsɯ] <white shirt [ho.wai.to]

[bi_.sɯ.te.ki] <beefsteak [bi:.fɯ.sɯ.te:.ki]

[doN_.mai] <don't mind [doN.to.mai.N.do]

[o:_.ɾai] <all right [o:.ɾɯ.ɾai.to]

(Smith 2005)

(11)은 차용어가 어두, 어말, 어중 자음군 등의 위치에 따라 탈락과 삽입에 따라 가

능한 발음이 두 가지가 된다. 예를 들어 (11b)의 pocket은 [pok.ke] 혹은 [po.ket.to]

로 발음이 가능한데 이를 음운현상이 아니라 음운외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Smith(2005)는 이를 철자정보가 수반된 차용인지(orthographic) 혹은 오로지 음성

차용(auditory)인지로 구분되는 차용의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한다. 보편적으로 모

국어 음운론에서는 탈락제약을 선호하는 반면에 차용어의 경우 범어적으로 탈락전

략보다는 삽입전략을 선호한다(Kenstowicz, 2003; Lee, 2003; Smith, 2006).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규칙도 문자차용과 음성차용에서 달라지는데, 전자의 경우는 정서

법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단어의 철자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하와이제도권의 일본인들의 영어 차용어에서 차용어의 보편적인 수정전

략인 삽입이 아니라 탈락을 선호한 예이다. 간접차용과 문자차용이 아닌 직접차용

과 음성차용에서 삽입보다는 탈락을 선호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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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와이 제도권의 일본인들의 영어 차용어

a. 어말 유성 폐쇄음 탈락, V_#

[iN.sai_] ‘inside’　 cf. [iN.sai.do]

[aɯ.sai_] ‘outside’　 cf. [aɯ.to.sai.do]

b. 어말 유성 폐쇄음 탈락, N_#

[ha.zɯ.be._] ‘husband’　 cf. [ha.zɯ.ba.do]

c. 어말 무성 폐쇄음 탈락, S_#

[ne.ki.sɯ._(i.ja)] ‘next (year)’ cf. [ne.ki.sɯ.to]+generation

[ɾa.sɯ._(i.ja)] ‘last (year)’　 cf. [ɾa.sɯ.to]

(Smith 2005)

(12a)에서 inside는 탈락전략을 사용한 [iN.sai_]와 삽입전략을 사용한 [iN.sai.do] 두

가지로 발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iN.sai.do]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을 Smith(2005)

는 차용어의 도입경로와 도입방법으로 설명한다. 즉 삽입현상이 범언어적으로 보

편적인 차용어 수정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차용인 경우에는 삽입보다는 탈락현

상을 쓰며, 반대로 정서법이 영향을 미치는 문자차용에서는 삽입현상을 쓴다는 사

실은 흥미롭다.

3.3 외래어 표기법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원음 중심주의로 근원어의 발음에 근거한다. 차용어 연

구가 근원어에서 모국어로의 사상(mapping)이라고 본다면, 차용어는 근원어의 발

음에 충실해야한다는 사실과 차용어가 한국어의 음운문법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외래어 표기법은 차용어 현상과 모순되는 면이 있다. 또한 실제 대부

분의 차용어에 대해 한국어 화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원음을 쫒는 것이 아니

라 알파벳 표기를 우리말 음소 또는 한글로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국립 국

어원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과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제 발음간의 차이는 또 다

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영화제목 Jurassic Park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시한 외래어 용례에 따르면 주

라기 공원이다. 새국어 소식에서 발췌한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13) only you *온니 유 온리유 (2000. 5)

digital *디지탈, 디지틀 디지털 (19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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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터미날 터미널 (〃)

color *칼라 컬러 (〃)

honey *하니 허니 (〃)

touch *타치 터치 (〃)

snap *스내프 스냅 (1999. 3)

rocket *로케트 로켓 (〃)

Jurassic Park *쥬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1999. 2)

supermarket *슈퍼마켙, 슈퍼마켇슈퍼마켓 (1998. 11)

이런 오류는 알파벳 표기를 우리말 음소 또는 한글로 대응시켜 문자 정보를 표기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간 간격에 따른 문자차용과 음성차용의 현실적 거리감을

예측할 수 있겠다. 영화예고편에서 배우를 소개하는 원어민의 청각자료와 영화 포

스터의 시각 정보간의 괴리감은 특히 인명과 지명과 관련해서 두드러진 현상일 것

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홍식(2001)은 외래어는 음성차용인 경우보다는 문

자차용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외래어 표기법이 변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한국어 화자는 대부분의 외래어를 신문, 전문서적을 통한 문자로 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인명과 지명의 경우에 사전을 참고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 원음중

심의 표기법에서 표기중심주의의 표기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3.4 미디어의 영향

앞에서 언급한 한국어의 유음 /l/은 [l]∼[ll]∼[ɾ]등의 발음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유변이 현상을 음운이론이나 규칙이 아닌 어감적인 요소, 대중과의 친밀감, 미학

적인 요소와 같은 음운외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광고 언론

미디어 영향이다. 예를 들면 크라운 제과에서 만든 Jolly pong5)은 [ʤɔli pɔŋ] 혹은

5) 죠리퐁은 처음에는 조이퐁으로 작명이 되었던 제품이었다. 먹어서 즐겁다는 의미가 담긴

조이(JOY)와 실제로 튀겨질때 '펑'하고 나는 소리를 합성하여 조이퐁이라 이름 지었던 것

이다. 하지만 막상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니 이미 같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아쉽지만 마

찬가지로 즐겁다는 의미를 지닌 졸리(JOLLY)와 퐁을 합성하여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죠리

퐁(JOLLYPONG)으로 급히 대처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 조이퐁을

대신하여 그저 비슷하게 작명한 죠리퐁이란 이름 안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나

중에 알고 보니 죠리퐁의 죠리(JOLLY)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굉장한, 훌륭한"이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애초에 지으려고 했던 조이퐁보다 더 좋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www.jollypong.com).



영어 차용어에 미치는 음운외적인 요소 193

[ʤɔɾi pɔŋ]로 발음이 가능하지만, 경영주는 발음의 어감상 죨리퐁이 아닌 죠리퐁을

사용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정서법에 위배되는 예이다. 즉 모음 사이에 위치한

철자 <l>은 [ll] 혹은 [ɾ]로 발음하지만, <ll>의 철자를 가진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

우 [ll]로 발음이 된다는 Oh Mira(2005)의 조사와 위배된다.

칼로리 바란스 (Calorie Balance)라는 다이어트용 간식은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여학생들과 여성들 간에 인기가 있

다.

(14) 영어 한국어

[khæləri][bæləns] [khallori] [pallansɨ] ~ [khallori] [paɾansɨ]

[khaɾoɾi] [pallansɨ] ~ [khaɾoɾi] [paɾansɨ]

이 제품의 발음은 위에서 두 가지 면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첫째 영어 [khæləri]

와 [bæləns]의 [æ]가 한국어에도 유사한 발음 [ɛ]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khallori], [khaɾoɾi] 와 [pallansɨ], [paɾansɨ]의 [a]발음이 나는 것은 정서법의 영향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며, 둘째 이 제품은 (14)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음 /l/이 [ll]∼[ɾ]

로 발음되어 적어도 네 가지의 발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을 [khallori]

[paɾansɨ]로 사용한 것은 제품을 처음 출시했을 당시 대중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이 처음 출시된 1990년대는 현재보다는 차용어의 경로 면에 있어서 간접차

용의 영향력이 잔존하며, 이는 일본식의 영어발음 [ɾ]이 보다 친숙하게 느껴지게 한

다. 즉 ‘바란스’는 한국인에게 보다 익숙한 발음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함을 제공할

수 있다.

Heo & Lee(2005)는 한 제품광고에서 [r]과 [l]의 철자의 간편함과 미학적인 요

소6)와 발음의 용이성과 관련된 현상을 보여준다.

(15) Opulence [o.phu.ɾən.s'ʉ] *[o.phjul.lən.s'ʉ]

Planner [phʉ.ɾɛ.na] *[phʉl.lɛ.nə]

Kleenex [khʉ.ɾi.nɛk.s'ʉ] *[khʉl.li.nɛk.s'ʉ]

6) C V ㄱ ㅏ C ㄹ

V ㅜ

C ㄹ C ㄹ

수직모양의 모음(ㅏ) 음절 핵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반면 수평 모양의 모음 (ㅜ) 핵의 아래

쪽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우 모음 (ㅜ)는 모음 (ㅏ) 보다는 다소 넓고 안정된 모양과 느낌

을 준다(Heo & Le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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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ɾ] 오 퓨 런 스 b. * [ll] 오 퓰 런 스

[o. phu. ɾən. s'ʉ] [o. phjul. lən. s'ʉ]

Opulence가 [o.phjul.lən.s'ʉ]가 아닌[o.phu.ɾən.s'ʉ]로 발음되는 것은 한글 표기법에

서 외견상 오퓨런스가 오퓰런스보다 낫다는 견해에서 출발한다. 광고주는 글자모

양 ‘퓰’의 촘촘한 느낌을 주는 [ll]이 아닌 ‘퓨’의 [r]을 선택한다.

이런 [l]과 [r]의 자유변이 현상을 위세(prestige)와 같은 화용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일본을 경유한 영어 차용어 plus는 플러스와 프라스로 발음이 가능한데, 사

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지금 시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중년이다. 이들에게 차

용어는 대부분이 일본을 경유한 간접차용이었으며, 문자차용을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므로 플러스 보다는 프라스가 익숙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광고주는 고 소득

을 지닌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겨냥한 오퓰런스보다는 오퓨런스를 선택했다.

광고와 더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유추이다. Vendelin and

Peperkamp(2004)에 따르면 철자정보는 차용어에 여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비

단어(non-word)가 주어질 경우 차용어 화자는 실제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은 차용

어의 음운지식에 의거 판단한다. 예를 들어 tup이란 단어가 도입될 경우 차용어 화

자는 cup이란 단어에 유추 [tʌp]이라고 발음한다. 예를 들어 카센타, 메가마트, 집

중코스 등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말 [r]발음 탈락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들 단어들은 거리의 많은 간판들과, 신문 잡지등의 흔한 광고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의 차용될 많은 단어의 어말 [r]발음을

탈락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4. 결론

차용어는 국가들 간의 언어접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기존의

대부분의 영어 차용어 연구는 음운이론과 음운현상을 설명하는데 전념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정서법, 외래어 표기법, 차용어의 도입경로, 언론의 영향 등의 음운외적

인 현상으로 차용어 현상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읽게 되어 radio[ɻeɪdio]를 *[ɾɛɪdio]가 아닌 [ɾadio]로 읽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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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wordfish[sɔɻdfɪʃ]의 [w]는 묵음임에도 불구하고 [sɨwədɨphiʃwi]로 발음하는 것

은 정서법이 차용어에 미치는 영향이다. 둘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재정한 외래어

표기법에도 불구하고 지명, 인명, 영화포스터 등에서 쓰여 지는 표기법은 알파벳 표

기를 우리말 음소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원음주의를 지향하는 외래어 표기법과 위

배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기중심주의 표기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음 /l/은 [l]∼[ll]∼[ɾ]로 발음이 가능하며, 철자 <ll>의 발음은

겹자음 [ll]로 발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Jolly pong은 발음의 어감

을 위하여 [ʤɔɾi] 죠리퐁으로 발음한다. 끝으로 모국어 음운론의 음운수정전략은

보편적으로 탈락을 선호하는 반면에 차용어 음운론에서는 삽입전략을 선호하지만,

철자정보가 수반된 문자차용일 경우에는 삽입전략을 음성차용인 경우는 탈락전략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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